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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더리가 날만큼 집요하고 맹렬한 추위였다. 바다와 접
한 영동 지방은 약하긴 하지만 해양성 기후(marine clima
te)의 특징을 지녀 대륙성 기후(continental shelf)의 영향
권에 있는 내륙보다는 덜 추운 것이 일반적이다.

교과서에는 해양성 기후가 온화하며 기온의 연교차와
일교차가 적고, 연중 온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집단가출 자전거전국일주 19번째 구간 출발점인
삼척 신남항은 바닷물이 얼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무자
비한 한파가 휘몰아쳤다.

허영만 대장은 아까부터 “발가락에 감각이 없다”고 하
소연이다. 재킷 속에 우모복을 껴입은 상체와 내복 한 겹을
추가로 더 입은 하체는 그런대로 견딜만했다.

그러나 양말에 자전거 신발뿐인 발은 추위에 가장 취약
한 부분이다. 허대장 뿐 아니라 멤버 모두 발가락이 떨어질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하며 달리고 있다. 자전거 전용 보온
덧신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 천추의 한! 이런 상황에서 강
한 북서풍은 설상가상 체감온도를 밑도 끝도 없이 끌어내
렸다.

뀫무자비한 강추위에 언 몸, 삼척선 철도의 절경으로 달래다
장호항 계류장에는 강풍에 조업을 포기한 어선들이 그

득하다. 꽁꽁 얼었던 몸은 근덕면 궁촌리와 부남리 사이의

가파른 고개들을 오르는 동안 겨우 풀렸다. 비로소 신발 속
발가락의 존재가 어렴풋이 느껴진다. 맹방, 하맹방을 지나
고 삼척시가지를 벗어나 작은 후진 해변을 지나면 동해안
의 해변도로는 표정이 살짝 바뀐다.

이런 길의 표정 변화를 주도하는 테마는 삼척선 철도. 삼
척선은 동해역∼삼척역 사이에 부설된 단선철도다. 1936
년 동해선 건설과정에서 시멘트를 수송하기 위해 만들어
진 12.9km의 기찻길이다.

겨울바다와 그 옆을 지나는 철로…. 동해의 해안선을 따
라 울창한 해송 숲 사이로 뻗어있는 철로 위를 철컥철컥 기
차가 달리는 모습에는 아련한 추억을 일깨우는 그 무엇이
있어 집 떠난 자전거 나그네들의 감성을 한 없이 자극한다.

통일호가 달리던 삼척선은 승객이 줄어들자 1991년 여
객칸을 없애고 화물전용으로 운영하다 2007년 동해역과
삼척역 사이에 추암역, 삼척해변역이 들어서며 강릉∼삼
척 간 관광용 바다열차로 재탄생했다.

주말을 맞아 겨울바다를 보러 온 가족들과 젊은 커플여

행객들이 열차를 타고 가다 철로 옆으로 달리는 우리의 자
전거행렬을 보고 손을 흔들어준다.

날씨는 말도 못하게 춥지만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두
터워진 햇볕이었다. 바람막이가 있는 양지 바른 곳에서 다
리쉼을 할 때면 등짝에 내리쬐는 볕이 따스하다.

철도는 해군 1함대가 있는 동해항에서 내륙 쪽으로 크게
방향을 틀었다가 감추해변부터 다시 해안으로 근접했고
우리의 자전거 코스도 철도를 따라 이어졌다. 삼척에서 묵
호 구간은 대형 항만과 공단, 군사시설로 인해 지금까지 지
나온 해안도로에 비하면 다소 살풍경이지만 한섬들목길
같은 명품 오솔길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뀫“얼어죽고 싶어?” 한파경보 속 야영 준비하다 핀잔만
한섬들목길은 동해항을 빠져나와 천곡동 한섬해변에서

묵호 가세마을까지 약 2km 남짓한 짧은 구간. 하지만 아름
다운 해송숲 사이로 난 호젓한 길이 심금을 울린다.

소나무의 우듬지를 스쳐가는 계절풍의 어쿠스틱한 음향
과 나뭇가지를 뚫고 들어온 늦겨울 볕이 길 위에 어른어른
몽환적 그림자를 드리운 길을 자전거로 지나면 어떤 초현
실의 터널을 통과하는 기분이 든다.

어달, 금진의 바닷바람에 식었던 몸이 정동진으로 가는
고갯마루에서 다시 데워져 등명, 안인진까지 쾌속으로 달리
고 나니 짧은 겨울 해는 히말라야인 듯 눈을 하얗게
뒤집어쓴 대관령 뒤로 넘어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강릉 ‘주문진곰치국’의 ‘삼숙이 맑은탕’

삼숙이탕! 국물이깔끔해서입이호강…
난도질하는 칼바람에 발 감각은 떨어져 나가고

집에 두고 온 보온 덧신, 네가 사무치게 그립구나

아련한 추억 불러일으키는 해송숲 사이로 뻗은 철길

호젓한 한섬들목길은 나그네의 심금을 울리네

강릉 교동의 해물식당 주문진곰치국의 조진호 숙수가 끓여낸 삼숙이맑은탕을 맛보고있는 허영만 대장과 이진원 대원. 대파와 마늘을 넣고 끓인 뒤 마지막으로 굵은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 깔끔한 맛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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